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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지지 ․ 후원 동참 입장문 발표

◯ 더민주 혁신위, 우크라이나 지지 ․ 후원 입장 발표.

◯ 어떠한 이유에도 전쟁은 정당화 될 수 없어.

◯ 우리 사회의 정치가 혁신을 길을 가자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

고 있는 위기와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 우크라니아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슬픔과 위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 이하 더민주 혁신위)는 러시아
군의 침공으로 전화에 휩싸인 우크라이나에 데한 지지와 후원에 동참하며 우크라
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

 더민주 혁신위는 ”전쟁의 참상은 전쟁이 멈춘 후에도 지속되는 재앙을 초래한
다.“며 “전쟁은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잔혹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
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민주 혁신위가 함께 하겠다.”는 일성으
로 시작한 이 날 발표에서, “전쟁의 종식과 더 이상 전쟁의 비극이 없길 바라며 
오늘의 지지 ․ 후원 발표가 전쟁의 공포에 울부짖는 우크라이나 아이들과 국민들
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쟁으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슬픔과 위로를 전했다.

 장경태 공동혁신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정치가 혁신의 길을 가자고 하면서 우크



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아픔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우크라
이나 침공 규탄 및 지지 ․ 후원 동참 입장 발표의 배경“이라고 설명하였다.

v 첨부 : 더민주 혁신위 우크라니아 침공 규탄 및 우크라이나 지지 ․ 후원 입장 발표문



더민주 혁신위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지지 ․ 후원 동참 입장문

[민주당 혁신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후원에 동참합니다.]

전쟁은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전쟁의 참상은 전쟁이 멈춘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되는 재앙만 초래할 뿐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주일째 이어지며,

무차별적인 무력행사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 순간 어린 아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가슴 아픈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잃고 부모는 아이를 잃습니다.

가족과 이웃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이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침략과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습니다.

그 잔재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자들의 아픔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평화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및 정치와 전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가 혁신의 길을 가자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아픔을 모른채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혁신위는 전쟁의 종식을 외칩니다.



더 이상 전쟁의 비극이 없길 바라며,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고 후원에 나섭니다.

전쟁의 공포에 울부짖는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전쟁으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한 없이 깊은 슬픔을 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평화의 빛이 우크라이나에 함께 하길 바라며,

미약하나마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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